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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와 서약 예절 

양성은 평생의 과정이긴 하지만, 지원자와 서약 후보자들은 “초기 양성(지원기)” 와 “양성기(서약반)라고 

불리는 식별의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양성자는 재속프란치스코회에로의 영구적인 헌신을 향한 

초기의 식별 여정에서 그들을 인도한다. 이 시기는 중요한 이정표들로 특징지어진다 . 

1- 입문과 환영식 (초기 양성[지원기]전에)) 

2- 입회식 (양성기[서약반]전에) 

3- 서약식 -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영구적인 헌신 약속 

 여기에서는 입회식과 서약식에 중점을 둔다. 

재속프란치스칸 양성중의 기념 예식은 재속회의 일원이 되어 복음적 삶을 영구히 살겠다고 맹세하는 원의를 

보여준다. 

● 입회예절은 재속회의 회원이 되는 순간이다 - 아직 영구적인 맹세를 하지는 않았지만 재속회에 

결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타우 십자가를 걸고 우리 이름뒤에 OFS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초기 양성을 한지 9개월쯤 되었을 때, 지원자는 단위형제회 평의회에게 양성기(서약반)로의 입회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평의회원은 그들이 월례회 참석을 해 왔고 모든 기도나 다른 활동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청원자의 편지를 읽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평의회는 입회 수락를 투표로 

결정한다. 

입회 예절중에 지원자는 그들이 세례의 은총을 좀 더 강하고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들어 

오겠다는 청원을 한다. 봉사자(회장)는 초기 양성기간을 시작해서 영구적인 헌신의 약속를 위해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약 후보자를 재속프란치스코회에로 받아들인다.  

약 18개월의 양성기(서약반)를 거친 후에, 서약 후보자들은 다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에 대한 서약을 

요청하고 복음의 삶에 대한 영구적인 헌신을 약속하겠다는 원의를 서면으로 평의회에 제출한다. 

● 서약식으로,  우리는 회칙에 따라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영구적인 (평생의) 약속을 하게된다. 서약이 

우리를 재속프란치스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 그것은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경축할 

뿐이다.  

서약의 경축은 하느님의 활동이고 구원의 사건이다: 즉 구원이 믿는 이에게 미치는 순간이다. 그것은 

프란치스칸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맹세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들안에 특별한 은총의 효과를 만들어주는데, 

그 은총의 효과로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안에서 특별한 임무로 불림을 받는다. 서약의 전례적 행위는 세례와 



확실히 연결시켜주며, 우리를 교회와 연결시켜준다. 서약식은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식이 우리를 프란치스칸으로 변화시켜주지 않는다. 단지 우리의 식별을 통해서 이미 우리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경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이 세례의 순간부터  가톨릭으로 또 프란치스칸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경축한다. 하느님은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 기뻐하신다.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성령이 처음부터 우리의 성소의 씨를 심으셨다. 

 

 예식서에서 입회와 서약 예절을 읽으시오. 형제회안에서, 기도 파트너와 또는 일기장에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써 보시오. 

+ 당신에게 입회와 서약 에절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4가지 무엇입니까? 

+ 입회와 서약시에 한 약속중에서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성령께서는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입회와 서약 예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감동을 받아 

변화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시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시오. 


